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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ckground Despite the fact that diverse art therapy techniques exist for single women in their 20-30s who struggle with identity/issues with self, because art itself stems from and is oriented towards “pure” creation, it is difficult to ignore the reality of limitations in developing goal-oriented methodologies. Nevertheless, we expected that combining the problem-solving and expressive aspects of design with emotional therapy would effectively assist people to communicate their inner being.

          Methods By using DAP(Draw a Person), which employs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we focused on compiling a combined research method that focuses on both th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effectiveness of art/design therapy. We analyzed and compared the results drawn from focused interviews with 30 single women in their 20s to 30s and noted the DAP self-portraits and character drawing programs developed via employing design ideologies and methodologies. From the results we organized our findings into contextual and expressional “representations of self.” Based on this we employed the Likert 5-point scale to conduct a second interview and extracted a study on each art program’s quantitative effectiveness regarding their expressive quality.

          Results As one of the design therapy programs, the “Little i” program has been proven to receive positive responses from participants in spite of the fact that it has limitations in the expressiveness of bodyimages. Even when it comes to formalities, the Little i program was proven to receive encouraging participant responses due to its ability to both draw interest and maintain a competitive level of relative difficulty. Our findings were further confirmed according to the Likert scale test results.

          Conclusions Integrating design with art therapy programs proves to be an efficient and effective method that, through its expressive availability and attractive intensity, allows one to communicate with the self. By utilizing these facts we hope that further investigation into the pragmatically of design therapy will continue and flourish.

        

        
          
            초록
          
        

        
          연구배경 2·30대 미혼 여성들은 정체성의 혼란에 대한 해법으로 미술치료를 선호한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미술치료 기법은 감각적인 대상의 요구에 따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진화중이다. 심상치료에 디자인 개념을 접목했을 경우, 치료라는 목적과 순수한 자기표현인 미술과의 교섭은 의미적 한계를 넘어, 디자인의 시대적 감수성에 부합하는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 내면 표현을 더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고 기대했다.

          연구방법 캐릭터 디자인 치료 프로그램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DAP(Draw a Person) 검사와 비교하는 복합적 연구 방법론을 설계하였다. 먼저 2·30대 미혼 여성 30명에게 대상으로 실험을 실시하고, DAP의 질적분석방법을 통해 비교 분석했다. 이를 기준으로 차별화 요인을 도출해 다시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에서의 ‘자아 표현의 요인’으로 정리, 이를 토대로 설계된 리커트식 5점 척도 설문으로 2차 면접을 통해 두 가지 프로그램의 표현 요소별 비교 연구를 통해 양적 검증한다.

          연구결과 디자인 치료 프로그램인 캐릭터 ‘리틀 아이’ 프로그램은 질적 분석에서 자아의 표현에 내용에서 신체상을 표현 외에는 모두 더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으며, 형식적인 부분에서도 흥미도와 난이도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었다. 이러한 결과는 리커트 5점 척도 설문에서도 동일하게 증명되었다.

          결론 디자인을 미술치료에 접목한 프로그램이 자아의 내면 표현의 표현하는데 발견한 효과는 표현의 풍부성과 참여의 몰입성의 면에서 효과가 있음이 증명되었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시작으로 디자인적 개념, 방법론을 적용한 심상 치료로서 ‘디자인 치료’의 연구와 개발을 기대한다.

        

      

      
        
Design Therapy, Identity Design, Character Design, 디자인 치료, 자아정체감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1. 서론
      
        1. 1. 연구 배경
        2·30대 여성들은 높아진 사회적 위상에도 불구하고, 유예된 진로와 결혼 문제, 전통적 역할과의 갈등, 늘어난 책임 등으로 정서적 혼란을 겪고 있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이들은 정서문제에도 체계화된 해법을 원하기 때문에 심리상담학적 치료를 선호하며 그중에서 여성적 정서로 접근하기 쉬운 미술치료를 선택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선호양상은 유관대학의 학과 수나 심리상담소, 미술치료소의 개원 수 증가, 내담자와 치료기법 비율등 을 통해 관찰된다. 이러한 관심에따라 다양한 심상치료법이 발달·연구되고 있다. 이 중 심리치료에 디자인을 통섭한 방법은 그동안 디자이너들이 미적 표현이 기능적 목표를 성취할 수 있도록 연구해온 전략과 방법, 현대적 감각을 활용하여 새로운 치료법으로 제안할 수 있다. 이것은 순수한 미적 표현의 카타르시스와 그 해석을 주축으로 하는 기존 미술치료와는 전혀 다른 발전 가능성을 가진다. 본 연구는 그 가능성을 그려가는 시작으로 2·30대 여성들의 정체성 문제에 디자인을 이용한 심상치료를 시도하고 그 실효적 가능성을 살피고자 한다.

      

      
        1. 2. 연구 가설
        심상 치료의 과정을 ‘상상-표현-대화’로 나눠본다면, ‘표현’은 내담자가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꿈이나 내적 경험의 세계를 끌어내는 수단으로 의식과 무의식을 통해 자기 특성을 이끌어 내는 과정이다. 심상표현은 언어에 비해 직접적으로 자아를 드러내야한다는 압박감을 줄이고, 자기 검열을 피해 자연스러운 표현을 도와준다. 이것은 무의식적인 내면의 힘을 표출하도록 도와 창조적인 해소를 경험하도록 한다. 이렇게 그려지는 이미지에는 자아의 인식이 자연스럽게 투사되어 그림을 통해 거울처럼 스스로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돕는다. 따라서 ‘표현의 풍부성’, 즉 목적한 내적 투사를 얼마나 잘 견인하는 가는 프로그램의 효과와 직결된다. 잘 구조화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면 풍부한 자기표현은 인지상담 과정 중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어 깊이 있는 내면을 다룰 수 있다. 본 연구는 가장 기본적인 심리개념 중 하나인 ‘자아정체감’ 표현에 관한 디자인 치료 프로그램을 구조화하고 그 효과를 살피기 위해 ‘표현의 풍부성’에 집중했다. 디자인 개념과 방법론을 적용하여 설계된 캐릭터 프로그램을 DAP(Draw a Person) 프로그램과 비교하여 내적 자아에 대한 ‘표현의 풍부성’의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DAP는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된 프로그램으로, 그 결과를 법적 증거 등의 공인자료로 사용할 만큼 신뢰도와 타당도를 가진 종합심리검사 중 하나이다. 하지만 DAP는 검사 시행 시 갑자기 “사람을 그려 보아라.”라고 했을 때 난이도나 자기 검열 면에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다. 이를 보완해 자아정체감을 표현하는 캐릭터 디자인 개념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설계한다면, 표현의 거부감을 중화하고 흥미를 높여서 기존 DAP 프로그램보다 자아인식에 관한 더 높은 수준의 ‘표현의 풍부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1. 3. 연구방법
        가설의 검증을 위해 2·30대 미혼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집중면담을 통한 비교프로그램을 실시했다. 먼저 디자인 개념을 통해 구조화된 캐릭터 디자인 프로그램과 DAP를 교차로 시행하고 결과를 DAP방식으로 분석했다. 이후 상담심리의 질적 연구법인 반 매넌 방법론을 통해 내담자들의 프로그램 반응을 분류하고, 이 결과를 내용적인 면과 형식적인 면에서의 ‘자아 표현의 요인’으로 정리했다. 이때 정리된 ‘자아 표현 요인’을 리커트식 5점 척도 항목으로 구성한 설문지를 통해 2차 면접을 실시, 두 가지 프로그램의 표현 요소별 비교 연구를 통해 다시 표현의 결과를 양적으로 분석하는 복합적 연구방법을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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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osite research methodology flow
          
          

          

        

      

    

    

  
    
      2. 문헌연구
      
        2. 1. 2·30대 미혼 여성과 정체성의 문제
        2000년 이후 한국에서 2·30대 여성들의 사회 활동은 남녀 평등적 사고, 경제활동 증가, 각종 고시합격 비율의 증가, 초혼 연령의 유예와 저출산 현상 등을 배경으로 크게 증대되었다. 하지만 이들은 취업이나, 이성교제와 결혼 등 인생의 중요한 선택적 기로 앞에서 현실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혼란을 소위 ‘제 2의 사춘기’로 표현한다. 이는 한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그녀들의 정체감의 형성이 실제로 청소년기 이후로 유예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보인다. 본래 자아 정체감(ego identity)이란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함축적이고 총체적이며 일관된 믿음과 느낌을 말한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자아정체감의 개념은 에릭슨(E. H. Erikson,1956)이 정신분석적 개념인 ‘정체성’을 사회심리학으로 발전시킨 것으로 이 안에는 개인의 자아통합 외에 집단이 공유하는 이상 및 정체성과의 연대를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 결국 자아정체감은 사회 속에서의 상호적으로 자기 개념이 통합되는 총체적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마샤 (James Marcia,1987)는 이 총체적 정체감의 지위를 개인이 자신의 정체감 확립 기회를 제공받았는가의 여부 및 정체감 확립을 위해 개인이 실제로 노력을 개입시켰는가의 여부에 따라 폐쇄, 혼미, 탐색, 성취의 네 가지로 정리했다. (미샤의 연구는 한국의 2·30대 여성들이 자아정체감의 혼란을 겪는 원인을 이해하도록 돕는다.) 한국 청소년의 대부분이 대입만을 목표로 하는 일상 속에 자아를 성찰할 시간을 박탈당했고, 자아정체감을 통해 내려야 하는 주요한 결정들 역시 20대 혹은 30대 이후 까지 이어지고 있다. 교육 기간이 연장되고 직업인으로 진입이 늦춰짐에 따라 성인의 역할을 받아들이는 시기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삼성서울병원이 2005년부터 한국 성인남녀 199명의 자아정체감을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4명 중 3명이 자아정체감이 취약한 `정체성 폐쇄 지위'로 분류되었는데 20대의 전체 중 65%, 30대 전체 중 70%도 ‘폐쇄 지위’에 해당하였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2·30대 여성들이 정체성의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은 사회적 사실로서 이해할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실제로 진로에 대한 고민은 취직으로 연결되어 2014년 20대 여성의 고민의 1위와 2위는 취업과 학업성적으로 전체의 24% 해당했으며, 결혼도 미뤄지면서 2000년 대비 2010년 30대 후반 미혼 여성의 비율은 4만 8080명에서 12만 5493명으로 5.5%에서 15.2%로 크게 올라섰다. 에릭슨은 포괄적인 성취로서 정체감을 확립해야만 성인기의 과제와 성취를 해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더욱이 사회 성장의 동력이 정신적 생산성을 요구하는 3,4차 산업으로 이양되면서 정체감을 바탕으로 하는 정서 능력들이 중요시 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적 활동이 증가하고 있는 젊은 여성 계층의 자아 정체감 혼란 문제는 사회적인 관심을 받게 되었다.

      

      
        2. 2. 2·30대 미혼 여성의 심상 치료 표현으로서 디자인
        2·30대 미혼 여성의 정체감 문제에 심상 치료가 좋은 해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은 최근 서구의 자아 정체감 연구 경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른 산업 성장의 경험한 서구 사회는 먼저 개인의 정체성에 관한 문제를 마주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들을 오랜 기간 축적해왔다. 지금의 서구의 자아 정체감 연구자들은 기존의 접근에서 나아가 개인이 과거사를 어떻게 주관적으로 구성하는가에 중점을 둔 서술 정체성(narrative identity)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정체감 인지의 문제는 결국 개인 스스로가 이해하는 자아 경험에 따른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서술적 연구들은 미술치료 기법을 주목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미지가 가진 표현력에서 비롯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심상 표현은 언어로서는 불가능한 표현과 무의식의 세계까지 드러내면서도 연구대상의 자기 검열을 피할 수 있기에 효과적이다. 이는 마가렛 나움버그(M. Naumburg, 1966)가 심상을 치료에 도입해 ‘미술 심리 치료 (Art Psychotherapy)’를 주장하게 된 결정적 근거이기도하다. 하지만 이후 이디스 크레이머 (E. Kramer, 1950)는 치료 목적으로 미술을 사용하는 것이 미술의 순수성이 치료의 목적성과 대치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불가함을 이야기했다. 그는 오히려 미술 자체의 순수성과 미적 성취가 주는 카타르시스에 주목해 ‘치료로서의 미술 (Art as Therapy)’를 주장하게 되었다. 그러나 치료적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술을 치료 목적으로 활용하는 연구들을 피해 갈 수는 없었다. 그래서 미술과 치료의 통섭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엘리너 울만 (E. Ulman, 1961)은 결국 둘을 동등하게 연구하는 미술 치료 (Art Therapy) 개념을 이야기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현재 사용되는 ‘미술 치료’에서의 ‘미술’ 개념은, 치료라는 목적을 두는 개념이며, 오히려 이것은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디자인’ 개념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이 사실은 미술과 구별된 디자인의 방법론과 표현법들을 치료에 통섭했을 때의 여러 가지 효과 창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리고 이러한 가능성을 통해 ‘디자인 치료’(Design Therapy)를 제안 할 수 있다.

      

    

    

  
    
      3. 캐릭터 ‘리틀 아이’ 디자인 프로그램과 DAP의 비교
      2·30대 미혼 여성의 정체감 문제를 ‘디자인 치료’로서 접근하는 시도로 아이덴티티 디자인 개념을 활용했다. 아이덴티티 디자인에 활용되는 로고, 심볼, 통합색채 등 다양한 개념 중 직접적으로 정체성을 투사할 수 있는 ‘캐릭터’를 선정해 기존 ‘자화상(Draw a Person)’을 통한 정체성 표현과 그 풍부성을 비교한다.

      
        3. 1. 프로그램
        
          3. 1. 1. (1) 캐릭터 ‘리틀 아이’ 프로그램
          ① 디자인 개념 : 자아상을 담은 ‘리틀 아이’의 캐릭터 디자인

          큰따옴표 속에 대문자 “I”는 영어에서 타인에게 나를 말할 때 사용된다. 이와 반대되는 의미로 ‘스스로 생각하는 내 안의 작은 나’를 표현한 디자인은 작은따옴표 속에 소문자 아이 ‘i’ 를 넣어 캐릭터의 눈·코·입을 형상화하였다. 얼굴 둘레는 원형으로 마감했는데 이는 융 심리학에서 우주의 시작으로 보는 만다라를 응용한 것이다. 그렇게 완성된 캐릭터 만다라는 캐릭터의 기본형이 된다. 아이라는 캐릭터의 이름은 영어로는 나(I) 또는 눈(eye)로 이해될 수 있으며, 또 중국어와 일본어로는 사랑(愛)을, 한국어(아이)로는 어린 사람을 뜻해 캐릭터의 의미와 연결된다.

          
            
            

            Figure 2 
				
            

            
              character ‘little i’
            
            

            

          

          ② 디자인 방법 : 스토리텔링을 통한 참여적 방법

          이 캐릭터는 자아 정체감 개념을 표현한 기본형만 있을 뿐, 사용자가 여백에 무엇이든 상상하여 디자인하는 가변적인 캐릭터로 디자인되었다. 먼저 참여자들은 캐릭터에 디자인의 내용과 관련된 스토리텔링을 통해 자아개념으로 집중하게 되고 이후 자신을 표현하는 디자인에 들어간다. 참여영역은 내담자가 자아상을 표현하는 영역으로 내면을 탐색하는 공간이 된다.

          ③ 디자인 결과 : 실제 생활물품으로 활용되는 캐릭터 스티커

          캐릭터 디자인은 스티커 용지에 스케치되기 때문에 참여 이후 사람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스티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결과물 대부분은 상담의 재료로서 사용되고 사라졌으나, 결과물이 참여자에게 실제적으로 활용되는 것을 통해 성취감이나 흥미를 높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실험에서는 ‘표현의 풍부성’에 집중하기 위해 결과물에 대한 직접적 반응은 다루지 않았다.

        

        
          3. 1. 2. (2) DAP (Draw a Person) 검사
          ‘사람’은 일상을 통해 모든 피검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대상이며, 그 대상을 인지하여 개념화하는 개인의 성격 발달과 연합되어 있는 독특한 정서적, 표상적 상징체를 만든다. ‘DAP(Draw a Person)’ 검사는 사실 프롤렌스 (Florance Goodenough)가 아동용 지능검사 도구로서 고안한 것인데, 주로 인물의 세부 묘사를 얼마나 많이 했는가를 측정의 대상으로 삼아 지능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그 검사 수행 과정에서 인물화가 지능뿐만 아니라 성격적 요인을 풍부히 드러내고 있음이 추가로 발견되었다. 그는 이 성격적 요인들의 상징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사람은 자신에게 형성되어 있는 심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경향을 가지며 이것이 그림에 투사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후 DAP는 자아상에 대한 자기인식을 살펴보는 검사로서 더 널리 사용되고 있다.

        

      

      
        3. 2. 프로그램의 시행
        
          3. 2. 1. 면접자 Sampling
          연구자가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2 30대 미혼 여성을 시작으로 그들의 지인들 중 정체감 혼란의 문제를 겪고있는 사람들을 소개받고, 다시 그들의 지인들 중 같은 호소 문제를 가진 여성을 소개받는 방식의 눈덩이 표집법(snowball sampling)을 통해 연구 대상을 선정하였다.

          
            Table 1 
				
            

            
              General Character of Sampling
            
            

          

          
            
              
                	20대 사례
                	나이
                	직업
                	30대 사례
                	나이
                	직업
              

            
            
              	1
              	20
              	대학생
              	1
              	31
              	대기업 직장인
            

            
              	2
              	20
              	대학생
              	2
              	32
              	전도사
            

            
              	3
              	21
              	대학생
              	3
              	33
              	무직
            

            
              	4
              	22
              	대학생
              	4
              	33
              	디자이너
            

            
              	5
              	23
              	대학생
              	5
              	33
              	디자이너
            

            
              	6
              	23
              	대학생
              	6
              	33
              	회계사
            

            
              	7
              	23
              	무직
              	7
              	34
              	상담사
            

            
              	8
              	24
              	연구원
              	8
              	34
              	선생님
            

            
              	9
              	25
              	대학원생
              	9
              	35
              	NGO 간사
            

            
              	10
              	26
              	금융권 직장인
              	10
              	36
              	사회복지사
            

            
              	11
              	26
              	대학원생
              	11
              	36
              	자영업
            

            
              	12
              	26
              	무직
              	12
              	36
              	회사대표
            

            
              	13
              	28
              	연주가
              	13
              	36
              	골프선수
            

            
              	14
              	29
              	대학원생
              	14
              	37
              	골프선수
            

            
              	15
              	29
              	대기업 회사원
              	15
              	38
              	자영업
            

          

          

        

        
          3. 2. 2. 실험 시행
          ① 1차 면접

          실험은 30명의 면접자들을 서울의 대학 강의실, 카페, 식당을 여러 장소에서 1:1 혹은 1:다수로 만나 진행되었다. 먼저 프로그램 실시하고 결과물을 취합한 뒤 실험 당시 반응은 기록관찰 했다. 이후 대화 과정을 통해 나타난 면접자들의 프로그램 비교 반응은 녹취를 통해 수집했다.

          
            Table 2 
				
            

            
              Art Therapy Program of DAP & Character ‘little i’
            
            

          

          
            
              
                	변인
                	프로그램
                	내용
              

            
            
              	통제변인
              	재료
              	연필, 색연필
            

            
              	시간
              	30분 - 1시간 (1회기)
            

            
              	독립변인
              	프로그램의 지시
              	캐릭터 ‘리틀아이’ 프로그램
              	DAP를 이용한 자화상 프로그램
            

            
              	① 캐릭터 스토리 소개
              	① 자화상 그리기 소개
            

            
              	② 재료 제공
              	② 재료 제공
            

            
              	③ 캐릭터 디자인
              	③ 자화상 그리기
            

            
              	④ 대화과정
              	④ 대화 과정
            

          

          

          실험의 통제변인으로 재료와 시간이 제약되었다. 심상표현에 있어 재료는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재료의 물성과 점도 색감 등에 따라 표현의 통제와 자율, 긴장과 이완 등이 결정된다. 회기의 시간은 한 시간이 넘지 않도록 제한했고, 참여자의 속도에 따라 30-50분에서 마무리되었다. 실험 시 프로그램은 중간 휴식을 두고 앞뒤로 두 프로그램의 순서를 번갈아 실시했고, 30명의 교차 비율을 1:1로 동일하게 진행했다. 독립변인은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DAP의 경우 자신의 전신의 모습을 그리라고 지시했고, 캐릭터 ‘리틀 아이’ 프로그램의 경우 캐릭터 스토리와 참여적으로 설계된 디자인 방법을 알려주었다.

          ② 질적 분석 및 자아 표현 요인 도출

          수집된 자료는 모두 3명의 전문가에 의해 평가되었다. 3명의 전문가는 같은 시간, 서울시 영등포구 소재의 심리상담연구소에 함께 모여, 30명의 검사 결과를 round table 방식으로 평가하였다.

          
            Table 3 
				
            

            
              Professional list for quality data evaluation
            
            

          

          
            
              
                	전문가
                	학력
                	직업
                	자격증
              

            
            
              	1
              	박사졸업
              	교수, 심리상담소장
              	상담전문가 1급, 미술치료사 1급, 가정폭력전문상담사, 성폭력상담사. 다문화상담사, 뇌기능교육사
            

            
              	2
              	박사재학
              	미술치료사
              	미술치료사1급, 뇌기능교육사
            

            
              	3
              	석사졸업
              	임상심리사
              	청소년 상담사, 임상 심리사
            

          

          

          프로그램의 결과물은 DAP 해석법을 통해 비교 분석하였고, 몇몇 의미 있는 자료는 심층 분석하였다. 또 면접관찰과 대화 과정을 통해 녹취된 반응과 면접자들의 반응을 대상으로 반 매넌의 질적연구법을 활용한 분석을 실시했다. 이 방식으로 분류·분석된 반응은 도식에 따라 유형화하여 자아 표현 요인으로 정리했다.

          ③ 2차 면접

          2차 면접은 양적 검증을 위한 설문으로 진행되었으며, 설문은 앞서 정리된 자아표현의 요인들의 효과성을 검증하는 리커트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1차 면접이 시행된 후 한 달 이내에 실시되었으며, 설문지와 함께 1차 면접 시 그린 본인의 그림이 제시되었다. 30명 중 19명은 직접 면접, 나머지는 11명은 서면으로 결과를 수집하였다.

          ④ 자아 표현 요인별 효과의 양적 검증

          20대와 30대 사례에서 각각의 설문 항목을 분석하였다. 질적 분석에서 나타난 자아표현의 요인이 양적으로 환산된 경우 개별 항목에서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았다.

        

      

    

    

  
    
      4. 결과 분석
      
        4. 1. 1차 면접
        
          (1) 프로그램의 결과물 분석 : DAP해석법에 따른 질적 분석
          DAP는 구조와 내용으로 나누어 결과를 분석한다. 구조적 분석은 그림의 구도(위치, 크기, 방향, 강조와 생략 등), 그리는 방식 (필선의 길이, 필압, 속도 등), 지우개의 사용 (빈도나 남겨진 필선의 정도 등), 그림을 그릴 때의 태도 등을 관찰하고 그 특징을 해석하는 것이다. 내용적 분석은 인체 기관이 가진 표현의 함의, 비율, 표정 등과 표현된 상징 그리고 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상징에 투사된 개인의 성격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전문가 3인은 DAP 분석법에 따라 Round Table 분석을 통해 30명 면접자 결과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피고 분석하였다.

          
“구조적으로 매우 유사한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캐릭터 아이 프로그램이 DAP와 비교하여 프로그램을 통한 일종의 해석의 자료로서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 1]
“묘사의 정도는 다르지만, 구도나 구조에서 유사한 점이 발견됩니다.” [전문가 3]

          전문가에 의해 두 프로그램이 해석의 유사성을 가지며, 캐릭터 ‘리틀 아이’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역시 구조적·내용적 해석의 준거들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는 기존의 자아상 표현을 위한 심상 치료 프로그램들처럼 디자인 프로그램이 치료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해주었다.

          또 내용적 측면에서 캐릭터 아이프로그램에 더 세밀하고 풍부한 자기표현이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람 그리기는 검사적 도구로서도 해석이 가능한 충분한 임상이 있으므로 진단과 해석에 있어 정확도가 더 높지만, 캐릭터 아이의 경우 사람들의 표현이 쉽고, 더 풍부한 색채나 내면 이야기가 나타나 상담과정의 자료로서 가치가 있습니다.” [전문가 1]
“캐릭터 아이 그리기는 검사과정에서 자기 방어가 적어져서 더 다채로운 표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문가 2]

          20대와 30대에서 각각 1개의 sampling 통해 더 구체적인 분석을 실시 하고자 한다. 각각의 구체화된 사례에서는 두 프로그램의 차이가 관찰된다.

          
            Table 4 
				
            

            
              Case Analysis by DAP interpretation : 20’s interviewee (case no.14)
            
            

          

          
            
              	캐릭터 ‘리틀 아이’ 프로그램
              	DAP응용 자화상 프로그램
            

            
              	
                
              
              	
                
              
            

            
              	구조적 분석
            

            
              	(1)내담자 태도
두 프로그램 모두에 집중된 태도로 참여하였으며 비슷한 시간 분배를 보였다.
(2)그림의 구조
위치와 구도 : 양쪽 그림 모두가 좌우와 상하의 중앙에 그림 배치가 안정적이다.
필압과 필선 : 안정적인 필압과 매끄럽게 이어지는 선의 사용이 같다.
강조와 생략 : 특별한 생략과 강조는 타나나지 않았으나 캐릭터 그림에서는
   내면에서 쏟아지는 동그라미들을 잘 묘사했으며,
   자화상에서는 머리, 눈 등에서 여성적 정체감을 섬세히 그렸다.
            

            
              	내용적 분석
            

            
              	캐릭터 아이 주변에서 흩어진 원들을 통해 내면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것을 그렸다고 설명했다. 더 다채로운 색상 사용과 대화과정의 소재가 다양하게 나타났다.
              	단색의 깔끔한 선으로 단정하게 표현한 외모를 통해 반듯하게 정돈된삶을 추구하는 자아가 표현되었다.
            

            
              	결론
            

            
              	구조적으로 유사한 정서 상태를 보였으나 색채와 내용적 표현의 경우 캐릭터 프로그램을 통해 풍성하게 드러났다. 밖으로 단정하게 비춰지는 자신과, 내면의 다채로운 욕구의 부조화로 인한 갈등을 직면하도록 이끌 수 있었다.
            

          

          

          20대의 14번 사례자의 경우 구조적인 면에서 매우 근접한 해석을 이끌 수 있었으나, 캐릭터 프로그램에 더 풍부한 색채를 사용했다. 또 그림을 설명하면서 리틀 아이 프로그램에 더 감정과 내면의 이야기를 담은 이야기들을 표현했다. 그녀는 정돈되고 단정하게 정리된 삶을 지향하지만 다채로운 내면적 욕구들은 자유롭게 분출되지 못하는 부조화를 보여주고 있었다. 내담자의 자아상에 대한 고민의 부분을 구체적인 이야기로 표현한 것은 캐릭터 디자인이었다.

          
            Table 5 
				
            

            
              Case Analysis by DAP interpretation : 30’s interviewee (case no.3)
            
            

          

          
            
              	캐릭터 ‘리틀 아이’ 프로그램
              	DAP응용 자화상 프로그램
            

            
              	
                
              
              	
                
              
            

            
              	구조적 분석
            

            
              	(1)내담자 태도
매우 피곤한 상태로 조금은 수동적인 느낌으로 양쪽 그림을 그렸으나, 캐릭터 프로그램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였다.
(2)그림의 구조
위치와 구도 : 양쪽 그림이 모두 눈에 띄게 왼쪽으로 쏠려있다.
필압과 필선 : 필압이 약하고 필선이 여러 차례 반복되어 확신이 없는 자아가 나타났다.
강조와 생략 : 자화상의 손과 귀가 감추어져 있고, 양쪽 모두에서 표정 표현이 빈약하다.
            

            
              	내용적 분석
            

            
              	자신을 나약한 꽃에 비유한 내담자는 캐릭터 프로그램에서는 좀 더 많은 색을 사용해 표현하였다.
              	취약한 정서가 드러난 그림을 그렸다. 자기 방어가 많이 나타난다.
            

            
              	결론
            

            
              	반복되는 업무로 인해 퇴사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또 다른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사례자는 내담자는 자기 방어가 심하고 자아에 대한 고민을 표현하기를 꺼려했다. 양쪽 모두에서 구조적인 해석상 그림의 위치나 구조, 필선의 사용이 취약한 심리를 반영했지만 캐릭터 프로그램에서는 더 다채로운 색으로 자아를 표현하고 대화과정에 방어가 줄어들었다.
            

          

          

          30대 3번 내담자의 경우, 자발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약속에 30분 늦게 자리했다. 회사 내의 갈등과 결혼 등 불안한 자화상을 그리면서는 자기의 불안한 심리상태가 그림에 읽혀지는 것이 싫다고 말했다. 분열된 감정의 혼란은 캐릭터 프로그램에서 실시하면서 이완된 태도로 환기되었다. 자세한 자기표현을 했고 흥미롭게 디자인 과정에 임했으며, 스트레스의 원인에 대해 더 부드럽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었다.

          전문가들의 DAP 방식의 질적 분석을 통해 캐릭터 ‘리틀 아이’ 디자인 프로그램의 결과물이 DAP 프로그램의 결과물보다 방어를 줄이고 내적 투사를 통해 ‘표현의 풍부성’ 나타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 2. 프로그램의 반응 분석 : 반 매넌식 질적 분석과 표현 요인 구조화
        ‘반 매넌(Van Maanen)방법론’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을 모아, 그 경험과 관련이 있는 그림이나 시 등의 예술 작품을 보고 그들의 반응을 수집해 분류·분석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가 자신을 표현한 캐릭터와 자화상을 앞에 두고 나타낸 반응을 관찰하였다. 녹취와 필기를 통해 참여자들의 모든 반응을 수집하고, 이후 문장으로 형태로 정리하여 반응을 분류·분석하였다. 분류의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먼저 DAP의 분석의 틀을 가져와 내담자들이 반응이, 자아상을 표현한 그림의 ‘내용’에 대한 것인지, 그림을 대하는 태도나 그릴 때의 느낌이나 방법 등의 ‘구조’에 대한 것인지 큰 틀에서 분류하였다. 그리고 TJ법을 활용해 두 개의 큰 분류 안에서 비슷한 내용의 반응을 덩어리 지어 다시 세부 요인을 분류했다. 최종적으로 내용은 ‘감정표현’, ‘자아상’, ‘자기발견’, ‘내면표현’, ‘신체상’의 요인으로, 구조는 ‘난이도’, ‘성취감’, ‘표현묘사’, ‘흥미도’, ‘자율성’의 요인으로 각각 5가지의 세부 요인으로 전체반응을 정리할 수 있었다. 이후 30명의 반응을 모아 분류, 유형화한 결과를 ‘표현의 요인’으로 결론지었다. 이 요인들을 한 눈에 살피기 위해 반응의 연관에 관한 내용-구조를 가로축을 두고 각각의 축에 긍정성과 부정성을 분류하는 세로축을 구축해, 반응들의 성격에 따라 긍정-부정, 내용-구조에 따른 2X2 도표상에 위치시켰다.

        
          
          

          Figure 3 
				
          

          
            Mapping of Ego-Expression Factor
          
          

          

        

        먼저, DAP에서는 ‘내용’의 측면에서 ‘신체상’, ‘감정 표현’의 요인이 발견되었고, ‘구조’의 측면에서는 ‘성취감’, ‘자율성’, ‘난이도’의 요인이 발견되었다. 캐릭터 디자인 프로그램에서는 ‘내용’의 측면에서 ‘감정표현’, ‘자아상’, ‘자기발견’, ‘내면표현’, ‘신체상’의 요인이 발견되었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난이도’, ‘성취감’, ‘표현묘사’, ‘흥미도’, ‘자율성’ 이 나타나, 더 많은 표현의 요인들이 발견 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표현의 양 역시 녹취 기록의 글자 수를 기준으로 캐릭터 디자인 프로그램에서 20% 이상 많은 반응이 나타났다. 또 반응의 성격에서는 자화상 표현은 구조적인 부분에 대한 부정 반응을 많이 나타낸 반면, 캐릭터 표현의 경우 내용적인 면에 대한 긍정 반응을 많이 나타냈다.

        면담 과정에서 여성들은 자아정체감에 있어서 신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했다. DAP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2.30대의 자아 정체감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신체상’이 잘 표현된다고 이야기했다. 하지만 동시에 면담자들은 신체 표현에 대한 압박감과 자기 방어를 드러냈다.

        
“저 그림 잘 못 그리는 데 어떻게 해요?”
[20대 사례 1]
연관 사례 20대 2,3,4.5.8.10.11.12.14.15 / 30대 1.2.3.5.8.9.11.15.]
“자화상은 안 그리면 안돼요?”[20대 사례 6]
“새로 종이 한 장만 주실 수 있어요?” [20대 사례 9,14]
“지우개 좀 주세요.” [20대 사례 1]
“(속을) 들킬 것 같아서 최대한 평범하게 그렸어요.”
[20대 사례 9. 30대 사례 6]

        모든 반응을 종합한 표는 아래와 같다.

        
          
          

          Figure 4 
				
          

          
            DAP Response Mapping by Ego-Expression Factor
          
          

          

        

        캐릭터 디자인 프로그램의 경우 전체적으로 구조적인 내용에 대한 언급보다 내용적인 요인에 대한 많은 반응이 나타났다.

        
“나라는 사람은 겉모습으로는 설명이 어렵다고 생각해요.”
[20대 사례 8]
“한 번도 생각 못해봤는데 신기하게 내가 이런 사람이라는 사실이 정리가 되네요.” [20대 사례 15]

        또 표현의 풍부성에 대한 언급이 더 구체적으로 나타나기도 하였다.

        
“색연필 다른 색 없나요? 사람 그릴 때보다 더 다양한 색이 필요해요.” [30대 사례 3]
“자세한 일들을 이야기 그릴 수 있어서 좋아요.” [20대 사례 5]

        또 캐릭터 디자인의 프로그램에 대해 더 많은 흥미를 드러냈다.

        
“처음에는 어려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재미있었어요.” [20대 사례 4]
“디자이너가 된 것 같아 뿌듯하네요.” [30대 사례 13]

        캐릭터 디자인 프로그램은 전체적으로 대화 반응이 더 풍성했으며, 긍정적인 반응도 더 많이 나타났다.

        반 매넌 방식의 질적 분석을 통해서도 캐릭터 디자인 프로그램이 ‘표현의 풍부성’을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할 수 있었다.

        
          
          

          Figure 5 
				
          

          
            Character ‘little i’ Response Mapping by Ego-Expression Factor
          
          

          

        

      

      
        4. 3. 표현 요인의 리커트식 5점 척도에 의한 양적 분석
        분석된 표현 요인을 개별 문항으로 양적 지표를 마련하여 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비교해 묻는 설문을 설계하였다. 면접자들에게 정리된 10개의 항목에 대한 점수를 1-5점 사이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척도의 검사의 결과는 올림과 내림되어 그래프로 표현되었다. 결과는 질적 검사에 비해 양적 검사에서는 극단적 반응이 중화되어 표현되었다. 하지만 여전히 결과의 선호도는 동일하게 드러났다. 내용적 측면에서 캐릭터 프로그램이 더 풍부한 내용을 표현하기에 적절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구조적인 부분에서 ‘흥미도’ 측면과 ‘풍부성’ 항목에서도 앞선 점수를 받았다. 하지만 여전히 ‘신체상’에서는 DAP의 점수가 앞섰으며, ‘성취감’면에서는 두 프로그램은 같은 점수를 받았다.

        
          Table 6 
				
          

          
            Result of 20's by 5point Likert Scale
          
          

        

        
          
            
              	항목
              	캐릭터 ‘리틀 아이’ 디자인
              	DAP
            

          
          
            	내용
            	
              
            
            	
              
            
          

          
            	구조
            	
              
            
            	
              
            
          

        

        

        30대의 경우 20대와 양적 검사와 항목간의 선호 경향성은 동일했으나 전체적으로 캐릭터 프로그램이 더 좋은 점수를 받았다.

        
          Table 7 
				
          

          
            Result of 30's by 5point Likert scale
          
          

        

        
          
            
              	항목
              	캐릭터 ‘리틀 아이’ 디자인
              	DAP
            

          
          
            	구조
            	
              
            
            	
              
            
          

          
            	내용
            	
              
            
            	
              
            
          

        

        

        양적 연구의 결과를 살펴 볼 때, DAP가 ‘신체상’등의 외형적 요소에 내면을 담아 투사하기에 좋은 반면, 캐릭터 프로그램은 내면적 표현이나 개념적 표현에 효과적이었음을 더 명확하게 증명할 수 있었다.

      

    

    

  
    
      5. 결론
      캐릭터 ‘리틀 아이’ 디자인 프로그램은 자아정체감에 관한 심상치료에 캐릭터 디자인을 응용하여 ‘표현의 풍부성’을 끌어 낼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다. 이 효과를 살피기 위해 기존에 미술치료를 선호하던 2·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캐릭터 디자인 프로그램과 기존 DAP 프로그램을 비교 실험을 실시하였다. 1차 연구에서는 먼저 전문가들의 분석 통해 두 프로그램의 결과를 DAP의 분석법으로 질적 비교했다. 그 결과 캐릭터 ‘리틀 아이’ 프로그램이 많은 부분에서 내적 표현을 이끌기에 더 유리했다는 반응을 얻을 수 있었다. 이후 프로그램에 대한 피드백을 정리하여 반 매넌 기법으로 유형화하여 대상자들의 프로그램 경험을 비교했다. 실험에 참여한 2·30대 여성들도 캐릭터 ‘리틀 아이’ 프로그램에 대해 더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2차 연구는 앞서 질적 연구에서 도출된 표현 요인 10가지를 문항으로 리커트식 5점 척도를 구성해 각 요인에 대한 효과를 양적으로 검증했다. 양적 검증 결과에서도 캐릭터 ‘리틀 아이’ 프로그램이 더 풍부한 표현을 이끌기에 적합했다는 결론이 도출되었다. 질적/ 양적 분석 모두에서 캐릭터 디자인 프로그램이 상징화를 위한 투사적 장치(자아상에 관한 스토리텔링을 통해 디자인 된 참여적 구조의 캐릭터)를 제공함으로서 표현의 풍부성을 이끌어낸 사실을 증명하였으며, 구체적으로는 감정(감정 표현)이나, 자아상(자아상 표현), 방어가 줄어든 투사(자기 발견)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결과는 디자인 프로그램이 2·30대 미혼 여성들이 기존 DAP 검사에 대해 가지고 있던 자아 표현의 거부감을 중화하고 흥미도를 높여서 내면적 자아의 ‘표현의 풍부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주었다.

      본 연구는 디자인이 심리치료의 효과성에 관련된 작은 실험을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미술치료가 오랜기간에 걸친 임상적 시도와 검증을 통해 실증되었던 것처럼 디자인 치료 역시 여러 가지 시도를 통해 점차 정확한 지형을 그려갈 수 있을 것이다. ‘디자인 치료’의 새로운 실험들을 통해 보다 창의적이며 효과적인 표현치료가 발전해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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